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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시장에서 중동 국가들이 부각된 지 오래됐고 앞으로도 국내기업들의 목을 죄어올 것이 분명하다.

중동은 석유화학 투자를 본격화한 1990년대 말부터 존재감을 드러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인프라 및 인력 부족으로 

투자가 늦어져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2010년을 안팎으로 동북아시아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중동에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로 사용하는 에탄 가격이 동북아시아의 주원료 나프타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으로, 

에틸렌 제조코스트는 중동이 동북아시아의 3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셰일가스·오일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미국산 에탄 및 LPG가 주목받고 있으나 당장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어서 2020년 이전까지는 중동의 영향력 확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코스트가 낮은 에탄을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프타 투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중동 자체의 

기초유분 생산능력 확장에 머무르지 않고 유도제품으로 투자를 확대하는가 하면 중국,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저가 원료를 활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생산을 현지화함으로써 저코스트의 한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된다. 아마도 제조코스트가 낮은 석유화학제품을 저가에 공급하는 마케팅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일 것

이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규 프로젝트는 에틸렌, 프로필렌, 합섬원

료인 MEG 확대에서 벗어나 고흡수성 

수지(SAP)와 관련된 아크릴산, 아크릴

레이트, BTX, 페놀에 이르기까지 석유

화학 전 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폴리에

스터의 기초원료인 P-X 투자까지 적극

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유럽·일본과의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를 통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최

근에는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석유화학 기술 경험이 많은 화학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기업들이 선진기술을 쉽게 이전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술진보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며, 동북아시아의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진출을 통해 중동을 견제하는 전략

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일본 화학기업들이 범용 사업을 축소하면서 해외투자를 적극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국내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중앙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동, 미국의 부상에 맞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투자규모나 기술적 측면에서 중동이나 

미국의 팽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내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에도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동, 중앙아시아, 미국에서는 범용 중심으로 생산하고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육성해야 하나 기술개발

이 여의치 않고 경영전략 또한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중동과 미국이 저코스트 전략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백송칼럼

석유화학,
중동 확장전략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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